
20 April 24, 2023   Vol. 1469

  

    

연재

요즘 엄마의 푸념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

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1.5세 

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

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옛날에 비하면(그 옛날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) 세상

이 엄청 살기 좋아졌고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에 비해 

훨씬 영특해지고 신체 발달도 빠르다고 한다. 요즘 공부 좀 

한다는 초등학생들은 죄다 2,3년씩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

서 5학년이면 벌써 중1, 2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한

다. 그리고 우리 때는(벗어날 수 없는 라떼 지옥) 첫 월경을 

중학교 입학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

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시작하고 성장 속도

가 빠른 아이들 중에는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꽤 

있다고 한다. 그런데 이렇게 성장 속도도 빨라졌고 아이들

도 영특해졌고 세상 살기도 편하고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

못하는 게 많은 것 같지?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요즘 아이들

은 우리 때에 비해서 스스로 못하는 게 참 많단 말씀이다. 

이게 세상이 예전보다 위험하고 흉흉해져서 그런 건지 

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독

립이 점차 늦어지는 추세라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다. 그

저 확실한 건 우리 집 아이들만 해도 주위에서 또래 친구

들보다(주변에 5, 6학년인데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

아이들이 꽤 있었음.) 꽤 독립적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해줘

야 하는 일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. 물론 아직 중1, 초

6, 초3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데다가 키도 나보다 작고 힘

도 나보다 약하니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게 억울하다는 것

은 절대 아니다. 그냥 이따금씩‘나는 어릴 때 엄마 도움 없

이 혼자 이런 걸 했는데 얘네는 왜 못하지?’하는 생각을 

떨쳐버릴 수 없는 건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라떼족이 되

어서 그런 것 같다.

일단 내가 어릴 때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엄마와 같이 숙

제를 하거나 엄마가 대신 준비물을 사다 주는 일이 결코 없

었다. 지금은 내가 매일 학교 공지 앱을 통해 알림장을 확

인하고 아이들 숙제나 준비물을 챙겨야만 한다. 옛날에는 

학생 스스로 챙겨야 했던 숙제와 준비물을 이제는 학부모

도 앱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안 갖고 오면“부모탓”이 되

어버리기 때문이다. 알림장에 떡 하고“월요일 수학 2단원 

시험”이라고 쓰여 있으니 이걸 본 이상 공부하라고 한 마

디 안 할 수가 있겠는가? 결국 부모도 아이도 스트레스. 차

라리 안 보고 모르고 싶은데......

얼마 전 중1 딸아이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

었다. 아직 미성년자라서 내가 대리인 되어야 했는데 내가 

미국 국적자라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서 한 시간도 넘게 

걸렸다. 결국 만들긴 만들었는데...... 어린이나 청소년이 은

행에 저금 좀 하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싶긴 

했다(대포통장 이슈때문에 통장 개설이 매우 까다로워졌

다고 함). 왜냐!“라떼는 안 그랬거든!”나는 국민학교 4, 5

학년 때쯤 혼자 농협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었다. 누가 시

켜서도 아니었고 엄마가 은행까지 동행하지도 않았다. 그

렇게 나 혼자 만든 통장에는 세뱃돈이 조금씩 쌓여갔고 통

장에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했다. 부

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는 돈을 인출해서 그 당시 어

린이에게는 꽤 큰 금액의 선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나 

자신이 꽤나 자랑스러웠던 것 같다. 

그리고“독립”을 떠올렸을 때 이건 필수인데 바로 요리!  

국민학생 때 나는 이미 라면을 끓일 수 있었다. 물론 뒤져 

먹고 찾아 먹고 알아서 먹는데 일인자였던 오빠의 영향을 

받았을 게다. 엄마 없는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끓인 

라면을 대접했을 때 나는‘이 정도면 이제 혼자도 살 수 있

겠는걸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. 라면에 계란까지 

추가했으면 말 다했지. 물론 계란 껍데기를 깨트리다가 흰

자가 냄비 겉면에 질질 흘러내려 단백질 탄내가 진동을 하

고 껍질 조각 한두 개쯤 국물 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말

이다. 우리 아이들은 현재 컵라면 정도 스스로 먹을 수 있

는 수준인데 솔직히 내가 허락만 한다면 냄비에 라면을 끓

이는 것도 불가능 할리 없다. 그냥 내가 무서워서 그렇지. 

지금 초3인 막내는 최근 성당 첫 영성체반 교리를 시작했

다. 새로 오신 보좌신부님이 아주 꼼꼼하셔서 이번 첫 영성

체반은 아주 제대로 교육을 하실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

9월 중순까지 아이는 매주 교리 수업이 있고 부모는 격주

로 교육이 있다. 주 1회 평일 미사(새벽 6시)도 참례해야 하

고 기도문도 외우고 성경 필사도 하고 가족이 성지도 방문

해야 한다. 암튼 막내 덕분에 나도 꽤 거룩한 시간을 보낼 

수 있게 되었으니 불평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저 뭐랄

까......“라떼는”부모 교육 이런 건 없었단 말이다. 나는 국

민학교 5학년 때 친구를 따라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6

학년 때 내 발로 첫 영성체반에 들어갔다. 나의 세례식 날 

엄마와 할머니가 와주시긴 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나 스

스로 알아서 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활동조차도 부모

가 해야 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애넷맘인 나는 심지어 이걸 

네 번째 하고 있다는 말씀.  

암튼 요즘 세상이 엄청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진 데다가 

심지어 옛날처럼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

마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요즘 엄마들이 약해빠

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상태가 글러먹어서는 더더욱 

아니다. 하나씩 따져봐도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요즘 아이

들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(자의든 타의든) 이 모

든 것들을 아빠보다는 엄마가 해줘야 할 확률이 200%이

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. 그러니 엄마의 일을 덜고자 한다면 

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

어야 할 것이고 아빠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(

첫 영성체 부모 교육에 오시는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음).

우리 아이들에게도 호소한다. 얘들아, 제발 엄마 좀 그

만 찾고 아빠한테 가보렴. 아빠 침대에 누워 게임하고 계

시잖니......

- 이상은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 새벽 미사에 다녀

온 하루가 길고 고단했던 어느 엄마의 푸념이었음. 


